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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탐색의 수행은 정보 필요성 인식, 적절한 정보원 선택 및 평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탐색의 어려움이 인지적 장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지적 장벽은 인간의 인지적 판단 과정에서 정보 접근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정의된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주요 인지적 장벽의 유형과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 연구, 심층 인터뷰와 개인 검색 과정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과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인지적 장벽은 무지, 부족한 검색 기술, 유용성 
무인지, 그리고 주제 지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Dervin의 의미형성접근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인지적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도서관 디지털 자료와 인터넷 자료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정보탐색 역량의 격차를 고려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마련할 것과 이를 대학 이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Completing an information search task involves various cognitive activities, from recognizing the need 

for information to selecting and evaluating i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comprehensively analyze 

the difficulties university students encounter while performing information searches for academic tasks 

to determine whether these difficulties are related to cognitive barriers. In this context, ‘university students’ 

information search’ refers to searches conducted for assignments or research tasks rather than everyday 

information needs. A cognitive barrier is defined as an obstacle in the human cognitive process that prevents 

or delays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data collection including 

scripts and videos,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 explored the typ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major 

cognitive barriers experienced by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cognitive barriers identified were lack 

of knowledge, insufficient search skills, insufficient awareness of information usability, and lack of subject 

knowledge. Dervin’s Sense-Making Approach was employ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se 

cognitive barriers and present our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upporting university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edness and usefulness of library digital resources and internet 

materials. Furthermore, it also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information literacy strategies that recognise 

the gaps in information search skills and include them in the pre-universit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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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barriers, 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 intervention, sense-making methodology, 

task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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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제는 수행 목표가 있는 과업으로, 그 수행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과제 수행 중 인지 과정은 정보 필요성 인식부

터 선택과 평가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과

제의 특성과 복잡성이 정보탐색 및 활용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를 결정한다(Byström 

& Hansen, 2005). 대학생들이 과제 정보탐색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절한 정보원을 활

용하고, 효과적인 정보탐색 기술 및 전략을 적

용하여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

며,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지원 체

계는 개인의 학습에 매우 중요하다. 유용한 정

보원이 존재하더라도 개인 내면의 장벽이나 접

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정보원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인지적 장벽은 개인의 정보 및 정

보원 접근, 정보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

지적 장벽을 파악하면 대학생들의 정보탐색 실

패 및 어려움의 원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정보 문제 해결을 더 효

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Sorrentino(2018)는 젊은 세대라고 해서 모

두 신기술을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뿐 아니라 경험, 이용 범위, 성

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이 ICT 기

술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디

지털 학습자를 획일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개

인차를 고려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정보기술 사용과 

경험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할 때는 개인차를 고려한 

세밀하고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정

보탐색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그 원인이 인지적 장벽과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RQ 1.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대학생이 

직면하는 인지적 장벽은 무엇인가?

∙RQ 2.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인지적 장

벽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RQ 3.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대학생의 

인지적 장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정보탐색 과정에서 나

타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개인의 관점에서 분

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행동적 함의를 탐

구한다. 이를 통해 과제 수행 중 정보탐색의 인

지적 장벽에 직면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보탐색’은 일상적인 

정보요구가 아닌,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탐색을 

의미한다. 장벽의 정의는 Savolainen(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보 접근을 방해하거나 지

연시키는 장애물”을 따랐다. 정보탐색 과정의 

인지적 장벽(cognitive barriers)은 인간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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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 과정에서 정보 접근을 방해하거나 지

연시키는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대상 과제는 대학생들이 수업 활동

에서 부여받은 과제뿐 아니라, 공모전이나 특정 

학업 목적을 위한 탐색 및 검색 활동이 수반되

는 과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글쓰기 과제, 

실험보고서, 에세이, 발표, 팀 과제 등 다양한 형

태를 포함하며, 학술적 목적의 연구계획서나 소

논문 또한 포함된다. 모든 대상 과제는 수행 과

정에 정보탐색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연구 절차는 선행연구 분석, 심층 인터뷰 및 

데이터 수집,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인 내용분

석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

존 문헌을 검토하여 인지적 장벽의 개념과 정

보탐색 과정에서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 정보탐색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지적 장벽을 탐색하고, 내

용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 및 분석하

여 인지적 장벽의 유형과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과제 정보탐색

과제 정보탐색의 인지적 장벽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정보탐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과제의 특성과 정보탐색 간의 연관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Byström과 Hansen(2002)은 과

제 수행 과정을 과업(work task), 정보추구 과

제(information-seeking task), 정보탐색 과제

(information search task)의 세 가지 수준으

로 계층화하였다. 정보추구 과제와 정보탐색 

과제는 상호 연관된 하위 개념이며, 특정 과제

의 성격에 따라 이 두 활동이 중첩되거나 동일

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글쓰기 과제나 연구 논문 

작성 과제는 관련 정보를 찾는 정보추구 활동

과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탐색하는 

정보검색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

류는 대학생들이 정보원 이용과 도서관 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교수와의 상담 및 동료와의 

토론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Byström과 Järvelin(1995)은 과제의 불확실

성이나 명확하지 않은 성격이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을 요구하며, 과제 복잡성(task complexity)

에 따라 필요한 정보 유형이 달라진다고 설명

한다. 또한, Ingwersen과 Järvelin(2005)도 과

업 과제와 검색 과제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검

색 과제가 과업 수행자의 주관적 복잡성 인식

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이후 연구를 

통해 지적했다. 

과제의 복잡성은 이용자가 인지적 부하를 주

기도 하고, 복잡성에 따른 탐색 전략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인지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잡성과 난이도는 이론적으로 

서로 독립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복잡성은 

난이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Wildemuth et 

al.,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업무 과제와 검색 과제에 대

한 여러 영향 요인의 관련성을 조명하면서 과제

의 특성에 따라 정보탐색과 정보이용 방식이 변

화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과제 정보탐색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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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 난이도, 이를 인식하는 개인의 인지 특성 

등 다차원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2.2 과제 정보탐색의 인지적 요소 

Vakkari et al.(2003)은 정보검색 과제에서 

과제의 인지적 복잡성이 검색 전략 및 용어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학생

들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문제 인식, 정보탐색, 

검색 전략 활용, 검색 결과의 관련성 및 유용성 

평가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도메인 지식은 정보요구를 개념적으로 표현

하고 검색어를 생성하는 데 중요하며, 주제에 

대한 지식은 관련성 피드백에 기반한 질의 재

구성에 반영된다. 검색 이용자의 정보탐색 기

술과 지식은 시스템 기능 선택에도 영향을 미

친다(Hsieh-Yee, 1993). 도메인 지식과 정보탐

색 기술 지식이 정보검색 행동에 미치는 중요

한 영향은 Liu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검색 과정에서 

과제 특성과 인지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정보검색 과정은 의사결정을 수반하며, 다

양한 인지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Mintzberg(1973)는 의사 결정 과정을 시간 경

과에 따른 정보탐색 및 활용 과정으로 설명했

다. Auster & Choo(1994)와 Baldwin & Rice 

(1997)는 이 과정을 ① 문제의 식별(진단): 의

사결정 필요성 인식 및 문제 이해, ② 해결책 개

발: 가능한 해결책 탐색 및 개발, ③ 선택: 대안 

평가, 선택 및 배제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위한 다양한 해결

책의 평가는 인지적 평가를 수반하며, 인지적 

편향이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인간이 정보, 인지적 능력, 시간 제약 등으로 인

해 완전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의사결정

을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Simon, 1979). 

정보검색 과정에서 인지적 요소의 상호작용

을 연구한 Kinley et al.(2014)은 인지스타일

(cognitive styles)을 “정보를 조직, 지각, 기억, 

표현하는 데 있어 개인이 선호하는 습관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인지 스타일 분석 테스트

(Cognitive Styles Analysis)를 통해 웹 정보

검색 전략, 쿼리 재구성 행동, 웹 탐색 스타일, 

정보 처리 접근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보탐색이 단순히 정보

를 찾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과제의 성격과 복

잡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변화하며, 인지적 요

소가 정보탐색의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잡한 과제일수록 다양한 정보자원

을 활용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하며, 정보를 탐

색, 평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요소는 정

보탐색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2.3 정보탐색 행동에서 인지적 장벽

Savolainen(2015)은 정보탐색 행동의 원인

과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인지적 장벽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Savolainen은 정보

장벽을 ‘정보 접근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장

애물’로 정의하고, 정서적 장벽과 인지적 장벽

으로 나누어 문헌분석을 통해 이 개념을 분석

하였다. 인지적 장벽은 정보탐색 과정에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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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식별하고 선택하며 접근하는 결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정보탐

색 실패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

다. Savolainen은 정보탐색 과정을 ① 정보요구

의 파악 및 명시, ② 잠재적 정보원 확인 및 선

택, ③ 정보원 접근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Mansourian과 Ford(2007)의 연구는 정보 

과부하로 인한 인지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량을 제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이상적인 탐색 전략과 대비되

는 타협적인 전략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

보 과부하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므로 원인과 결과가 혼재될 수 있다. 

Savolainen은 정보 과부하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보원 선택 및 접근 단계의 인지적 장

벽으로 분류하였다. 

Warwick et al.(2009)의 연구는 검색 기술 

부족으로 인해 정보탐색이 개인에게 친숙한 ‘안

전지대'(예: 구글) 내에서 제한되는 경향을 밝

혔다. 이는 기술 정보 부족과 같은 인지적 장벽

이 정보탐색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

례이다. 

인간의 인지 과정은 내․외부적으로 복잡한 

과정과 맥락에 다양한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정보원 접근, 지식, 기술, 경험 등 다

양한 요소들이 정보 선택 및 이용에 영향을 미

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4 정보탐색프로세스 모델과 개입

Kuhlthau는 정보탐색프로세스(Information 

Search Process, 이하 ISP) 모델을 통해 정보검

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와 복잡한 지식 구성 과정을 밝혔다. 그는 

정보탐색 과정이 단순한 정보 획득 및 재생산이 

아니라 의미 탐색 과정임을 강조한다(Kuhlthau, 

1990; 1991; 2004). 개인이 정보탐색 과정에서 

겪는 혼란은 실제 정보 이용 경험과 검색 과정

에서의 기대치 간의 차이(gap)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식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

라고 설명한다. 

Kuhlthau와 Cole(2012)은 인간은 지식 형성

을 위해 1단계(Initiation)의 정보 욕구와 접촉

해야 하지만, 실제 지식 형성은 ISP 모델에서 

4단계인 과제에 대한 초점, 주제에 대한 비판적 

또는 개인적인 관점을 공식화(Fomulation)할 

때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3단계(Exploration)는 근본적으로 주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효과적인 정보탐색을 방해하

는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ISP 단계

별 상황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느끼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인지적 장벽 

현상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Kuhlthau(2008)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입(Intervention)’이 개인의 문제해

결에 유용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개입 

영역(Intervention Zone)’은 컨설팅이나 정보

상담처럼 개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는 개

입의 목표가 과제 수행 지원에 있지만,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정보탐색자 스스로 불

확실성과 복잡성을 극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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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학생 과제 정보탐색 행동과 정보

탐색 과정의 어려움

Head와 Eisenberg(2009)는 디지털 시대 대

학생들의 정보탐색 방식을 관찰하여, 다양한 

정보원과 해결 방법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의 상호작용, 즉 다양한 연구 맥락을 

위한 특정 정보원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 좌절, 

도전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서적 좌절

감은 주로 정보 과부하, 정보원 과다로 인한 혼

란, 그리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과제 진행 어

려움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원하는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자주 경

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Weber et al.(2018)은 학생들의 검색 로그

를 분석하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나 Google 

Scholar 사용 방식이 Google 검색과 유사하다

는 점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짧은 검색어를 입

력하고, 검색 결과 첫 페이지를 넘기거나 검색

어를 수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연구는 학생

들이 알고리즘이 이미 관련성 순으로 결과를 정

렬했다고 믿어, 고급 검색 옵션 사용이나 결과 

검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

으로 제기했다.

Datig(2014)는 유학생의 도서관 인식을 설

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여, 다양한 문

화적 배경 차이가 인식 차이로 이어지는 과정

을 연구했다. 유학생의 과거 도서관 이용 경험

에 기반한 선입견으로 인해 사서의 역할을 오

해하거나, 도서관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으로 

도움 요청이나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의 정보탐색 과

정의 어려움을 다룬 기존 연구 논문들을 분석

하여, 어려움과 장벽 관련 내용을 코딩하고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사전 설

어려움의 유형 사례 또는 예시 연구

1) 정보 선택 및 평가의 어려움
학습자들은 충분한 정보 활용 교육의 결여, 객관적인 정보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재, 신뢰성 있는 정보원에 대한 안내 
미비, 그리고 참조할 정보원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족

이정미(2015), 
이은주, 이제환(2011), 
배경재(2014), 윤정옥(2004)

2) 정보원의 신뢰도에 대한 판별의 
어려움

신문기사 등의 정보원의 신뢰성 평가 배경재(2014)

3) 적절한 정보탐색을 위한 시작의 
제약

과제의 마감 시한에 대한 압박은 탐색 시간의 부족을 초래 윤정옥(2004), 곽병희(2004)

4) 다양한 정보원 중 선택의 어려움
선택 가능한 다수의 정보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정보원을 
결정하는 것의 어려움

배경재(2014)

5) 팀 기반 과제 수행과정의 어려움 일정 관리, 팀에 적응하는 문제 배경재(2012)

6)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의 인터페이
스 문제

검색 시스템의 민감성, 상세 정보의 부족, 논문 검색의 낮은 
성공률, 기술적 오류에 의한 원문 접근 문제 등

김성진(2014)

7) 도서관 불안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이용과 관련하여 신입생들은 불안감
을 경험

김양우(2006), 정종기(2014)

8) 정보탐색 과정에서 개인차이 및 
어려움

개인의 노력 부족, 정보 소스와 탐색 방법에 대한 지식의 
결여, 열악한 정보 환경 등

김양우(2006)

9) 언어 언어장벽, 검색언어와 검색 복잡성 심원식, 안혜연, 번제연(2015)

<표 1> 국내 연구의 정보탐색 어려움 사례 텍스트 분석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대학생의 인지적 장벽에 관한 연구  77

문조사 및 인터뷰 과정에 활용되었다.

2.6 의미형성 접근법

의미형성 접근법(Sense-making Methodology)

은 인간이 정보 수용자로서 다양한 요소를 인

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이해하며, 삶의 

맥락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방법

이다(Dervin, 1983; 1998; 1999). Dervin은 ‘의

미형성’을 개인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정

보요구 및 이용을 구성하는 일련의 개념과 과

정으로 정의한다. 의미형성 과정은 개인이 시

간과 공간을 통해 자신의 움직임을 내적으로

(인지적으로) 및 외적으로(절차적으로) 구성

하고 설계하는 행위이다. 현상학적 전통을 따

르는 이 방법은 지식이 언제나 특정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

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현상학은 개인의 경

험을 통해 현상의 보편적 본질을 발견하고 이

를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서술 방식

은 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

게' 경험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Moustakas, 

1994, 58-59).

Naumer et al.(2008)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인간이 자신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현실’을 경

험하며 맥락 안에서 불일치를 경험하는 순간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Dervin(1998)은 의

미형성 접근법을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

는지를 알아내려는 시도라고 설명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 상황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의미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에 주목한다. 

Johnson(2003)은 맥락(context)을 연구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인과적 분석보다 해석적 분

석에 더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기능주의자는 맥

락을 잘 이해하면 중요한 설명 변수를 분리하고 

일반화하지만, 해석주의자는 특정 사례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위해 맥락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

를 통해 이론적 통찰력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과제 정보탐색 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식과 감정의 변화, 그

리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소의 상호작용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에 주목하

여, 인지적 장벽을 맥락 안에서 파악하기 위해 

의미형성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3.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선행연구에 기반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의 정보 문제를 

분석하고, 참여자의 소속기관의 대학도서관 홈

페이지 정보 제공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

절한 탐색 전략과 정보원을 준비하였다.

개인의 인지적 장벽에 대한 인식은 공개를 꺼

리는 정보에 해당하며, 무지나 개인의 부족함에 

기인한 어려움은 질문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바

로 얻기 어려운 주제이다. 연구자는 이를 간접적 

과정을 통해 파악하기 위해 참여 대학생에게 과

제 수행 시 사용한 키워드 검색이나 검색 과정을 

재현하도록 요청하여 관찰을 통해 그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수집했다. 또한 연구자는 정보탐색 

과정 중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때 피면담자의 반

응을 관찰하여 인식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다. 피면담자의 응답과 유용한 정보를 접

한 이후의 반응을 기록하여, 새롭게 인지한 부분

과 인식 변화를 수집하고자 했다.



78  정보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2024

<그림 1> 연구 진행 과정 

3.1 데이터 수집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수

도권, 지방의 세 권역에서 대학생 25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 참여자 중 22명이 심층 면접에 응하였으며, 

약 한 달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고 정보탐색 과

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였다. 

3.1.1 연구참여자

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추천방식과 설문 참여

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사전 설문에 

응답하면서 인터뷰 일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연구자가 문자 또는 카카오

톡 오픈 채팅방 대화를 통해서 사전 문의가 필요

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최종 참여 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 인터뷰 일정을 확정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른 학

교에 재학 중인 친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

뷰 대상을 확장할 수 있었다. 섭외 초기에 서울, 

수도권, 지방의 8개 대학을 시작으로 지역을 나

누어 시작하고, 눈덩이 방식으로 확장하여, 최종 

22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14개 대학교 소속이

며, 같은 대학교 출신 학생은 최대 4명이었다. 전

공은 국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자는 각각 2명이 

중복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복수전공 또는 융합

전공을 이수하여 실질적인 전공 분포는 인문, 사

회, 이공계를 포함 22개로 다양하다. 성별은 여

학생 14명(63.6%), 남학생 8명(36.4%)으로 여

성이 많았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7명, 3학년 6명, 1학년 1명이었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8명(36%), 수도

권 소재 대학 5명(23%), 지방 소재 대학 9명

(41%)이었다.

3.1.2 사전 설문

사전 설문은 인터뷰 진행 안내, 피면담자 정보 

수집, 인터뷰 자료 준비를 위해 실시되었다. 인터

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은 <표 2>와 

같이 5개 영역,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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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 문항

1) 개인정보 동의(1문항) 개인정보 및 인터뷰 데이터 수집에 대해 동의

2)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5문항) 닉네임, 전공, 학년, 전공유형 및 학생의 동기(대학원 진학 등), 연락처

3) 인터뷰 내용 준비 질문(9문항)

- 과제를 위한 정보탐색의 어려움

- 정보검색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포털이나 사이트

- 언어에 대한 부담 확인

- 유료 원문의 이용이나 원문 접근이 어려울 때 대처

- 도서관 이용교육이나 수업에서의 정보탐색 관련 정보 제공 여부

- 정보탐색이 필요한 과제의 주제나 관련 키워드 정보

4) 대학생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1문항)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구글, 블로그, 네이버, 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나 채널(이메일, 문자, SNS명, 오픈채팅 등)

5) 인터뷰 일정을 위한 날짜 정보(1문항) 인터뷰 가능 날짜 2개 이상 선택 

<표 2> 사전 설문의 구성

3.2 내용분석 및 신뢰도 검사

음성 녹음 파일은 텍스트로 전사되었으며, 

이 전사본을 기반으로 오픈 코딩을 수행하여 

관찰 결과 및 인터뷰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코딩 결과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ICR) 검사

는 코딩 과정의 체계화,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

성 확보, 객관성 향상, 연구의 질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Krippendorff의 

알파 계수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코딩 결과 검사는 전체 22개의 전사 문서 중 

25%에 해당하는 6개 문서를 대상으로 연구자

와 두 명의 코더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 코더 A와 연구자 간 신

뢰도는 0.86, 코더 B와 연구자 간 신뢰도는 0.84

로 나타났다. Krippendorff(2018)의 기준에 따

르면 0.8 이상의 값은 만족스러운 수준의 일치

도로, 본 연구의 코딩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관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코드화하고, 1차 분석과정을 거쳐 인지

적 장벽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다. 2차 분석과정을 통하

여 대학생의 인지적 장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개인의 인식과 현

실의 차이, 정보를 이용하고 결과를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4.1 어려움의 유형과 관찰 내용분석

대학생들이 직접 표현한 과제 정보탐색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은 1) 검색 결과 정보가 부족

하거나 없어서 겪는 어려움, 2) 검색 결과가 너

무 많아서 겪는 어려움, 3) 키워드 선택의 어려

움, 4) 정보 선택의 어려움, 5) 원문 접근의 어

려움, 6) 주제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보고되었

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어려움은 정보 선

택의 어려움, 결과가 없음, 너무 많은 자료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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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피담자와 대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면담자는 

구체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나 해당 주제로 학

생이 직접 온라인 검색을 하는 상황을 보여달

라고 요청하고, 피면담자는 줌 화면 공유기능

을 통해 자신의 화면을 면담자와 공유하면서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면담자는 검색과

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관찰하면

서 피면담자가 각 어려움에 어떻게 직면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 과정과 피면담자의 검색기술이

나 정보탐색 역량의 준비도까지 파악할 수 있

었다. 원문 접근 방법의 어려움은 어느 부분에

서 문제를 느끼는지 화면을 통해 학생의 입장

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 

학생들의 스스로 판단한 어려움과 연구자의 관

찰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은 검색 결과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키워드 선정 오류, 미숙한 검색 기술, 

또는 부적절한 검색 전략으로 인한 경우가 많

았다. 또한, 학생들은 자료 선택의 어려움을 호

소했지만, 이는 검색 결과 해석을 위한 지식 부

족 때문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

기 보고를 기반으로 초기 코드를 부여한 후, 관

찰 및 면담을 통해 확인된 어려움의 현상과 원

인을 추가로 코딩하여 최종 코드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인지적 장벽을 도출하고, 두 번

째 연구 질문인 인지적 장벽 유형화를 위한 요

소를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오픈 코딩을 기반으로 한 초기 내용분석에서

는 83개의 코드에 대해 756회의 코딩을 수행하

였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뷰 데이터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나는 패턴과 주제를 중심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유사 코드 비교, 개념어 수정, 맥락별 

구분, 범주화 등을 거쳐 코드북을 구성하였다.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사건, 행동, 상호작용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개념별로 그룹화하였다. 학

생들의 어려움 표현은 개인차가 있지만, 개인의 

인지적 요소, 즉 인지적 장벽으로 추출 가능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 개념을 코드화하였다. 초기 

코드의 빈도수 분포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코드명 빈도 코드명 빈도 코드명 빈도 코드명 빈도

과제의 주제 24 유용성 인지 5 유용성 인지 못함 15 선배의 도움 11

과제탐색 시작 20
도서관 홈페이지 

유용성 인지
11

도서관과 인터넷을 

별개로 인식
7 친구의 도움 7

번역기 사용 10 유용성 인지 후 반응 18 대학 이전의 검색 경험 16 도움의 효과성 5

선호하는 사이트 2 대학 수업에서 정보제공 32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 14 혼자 해결하는 이유 11

언어적 부담 1 수업의 요구수준 22 정보니즈 7 대학생활 정보 18

검색 위치 10 도서관 이용교육 17 대학 이전 도서관 경험 19 이메일 10

원문이 열리지 않을 때 5 정보의 우연한 발견 1 소극적 태도 8 에브리타임 활용 10

유료정보의 활용 3 대학도서관의 차이점 15 적극적 태도 8 무지 16

키워드 사용 7 대학생의 인식 8 가족의 도움 5 이해 부족 17

검색기술 18 디지털도서관 인지 2 교수에게 도움 요청 4 인지하지 못한 이유 7

필터링 18 정보원을 모름 4 신입생의 정서 4

검색기술 모름 18 코로나 영향 4 도서관 홍보 12

<표 3> 전체 초기 코드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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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유용성 인지 후 나타난 반응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연구자는 대학생들의 

검색 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이 기

초적인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더라도, 도서관 

서비스나 정보원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 부족하

여 관련 정보 접근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지적 장벽은 과제 수행에 필요

한 정보탐색을 위해 적합한 정보원, 특히 대학

도서관이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원들이 학생들

과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많은 참여 대학생들은 과제 정보탐색을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검색엔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유용성, 특히 

적절한 원문정보 접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2 인지적 장벽의 유형: 1차 분석

인터뷰 내용분석과 관찰 결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인지적 장벽은 ‘무지'였다. 이는 정보원

에 대한 무지, 원문 이용 및 관련 정보환경에 

대한 통합적 이해 부족,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많이 확인된 인지

적 장벽은 부족한 검색 기술로 참여 대학생들

은 필요한 검색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키워드 조합 검색 이외에 필터링을 사용하는 

학생은 한 명이었다. 주제 지식 부족은 학생들

의 검색 전략 및 키워드 사용 방식을 통해 간접

적으로 관찰되었다. ‘유용성'과 ‘유용성 무인지'

에 해당하는 코드를 인지적 장벽 요소로 구분

할 때는 ‘유용성 무인지' 코드로 분류하여 정리

인지적 장벽 유형 하위 코드 사례

1) 무지 

정보원에 대한 무지
- 소속 대학에서 제공되는 전자자료나 정보원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사례

원문이용과 관련된 

정보환경의 통합적 

이해 부족

-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논문이 대학도서관의 구독 정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원문 접근이 안되는 경우 원문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함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무지 또는 선입견

-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함

- 과제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인식하지 못함

- 정보탐색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과제에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로 접근하여 결과를 얻지 못함

2) 검색기술 부족 또는 

무지

키워드 검색, 필터링, 

검색 전략의 부재

- 검색기술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필터링하거나 적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례나 상황

3) 유용성 무인지

도서관과 인터넷을 

별개로 인식, 선입견

(도서관의 이미지)

-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유용성을 몰랐던 경우를 개인이 인지하고 인정

한 사례

-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은 인지

하고 인정한 사례

4) 주제 지식의 부족 키워드 선택의 어려움
- 해당 수업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

- 도메인 지식 부족

5) 언어 언어적 부담 - 외국어 자료에 대한 부담감이나 회피

<표 4> 인지적 장벽 유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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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용성 무인지' 장벽은 ‘무지'와 달리 

연구자의 개입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무지

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언어 장벽

은 심원식 외(2015)의 연구에서 정보탐색에서 

언어적 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의 참여자 다수가 다양한 

번역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지적 장벽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4.3 인지적 장벽 유형 비교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인지적 장벽의 유형을 

기존 연구(Savolainen, 2015)의 결과와 비교하

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Savolainen은 정보탐

색 단계별로 인지적 장벽을 분석하였다. 정보

요구를 구체화하고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정보

요구를 인정하지 않음’을, 정보원을 선택하고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정보요구를 표현할 수 

없음’, ‘출처에 대한 인식 부족’, ‘낮은 자기효능

감’, ‘부족한 검색 기술’, ‘정보 과부하를 처리할 

수 없음’을 장벽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무지’와 ‘부족한 검색 기

술’은 두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장벽이다.

<그림 2>의 오른쪽에 제시된 ‘언어 장벽’은 

Savolainen이 언급한 언어 또는 의사소통 부족

으로 분류되는 장벽의 특성과 일치한다. ‘주제 

지식 부족’은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검색 과정 관찰 결과, 주제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키워드 선정 및 탐

<그림 2> Savolainen의 인지적 장벽 유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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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어려움과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새롭게 제시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식하

지 못하는 무인지’는 정보요구 구체화 및 식별 

단계에 해당하는 장벽이며, ‘유용성 무인지’는 

Savolainen의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

운 유형의 인지적 장벽이다.

‘유용성 무인지’는 과제 정보탐색 목표를 가

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식과 정보원을 활용하여 

탐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소속 대

학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원과 같이 과제 수

행에 필수적인 정보자원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

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한 무지와 달

리,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자원을 인지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교육적 공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서관 이용

과 관련된 유용성 인지 장벽을 여러 가지 경험

했다. 이는 Datig(2014)의 연구에서 유학생들

이 본국과 유학 대학 간 문화적 환경 및 인프라 

차이로 인한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사례와 유

사성이 있다. 즉, 참여 학생 상당수가 대학 전 

이용했던 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을 단순히 책이나 

건물로만 인식하는 선입견 등은 결과적으로 필

수적인 정보원과 과제를 연결 짓지 못하는 유

용성 무인지의 인지적 장벽 현상으로 관찰되었

다. 대학생들의 인지적 장벽은 참여자의 소속 

기관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제공 유무와 관련이 

없었다. 대학생 개인이 인지적 장벽 현상에 머

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무

지, 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여주

었다.

4.4 의미형성 접근법: 2차 분석

2차 분석은 인터뷰 및 관찰 자료를 Dervin의 의

미형성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상황(situation)-

차이(gap)-도움(help)'을 상위 범주로 설정하

고, 각 범주에 따라 코드를 재구성하였다. 1차 

분석 결과에서 의미를 지닌 코드만을 선별하여

(<표 5> 참조), 범주와 코드로 정리하였다. ‘상

황' 상위 범주에는 대학생의 교육환경 및 커뮤

니케이션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교육 환

경' 하위 범주에는 과제 주제, 대학의 지원 요

소, 수업 정보, 대학도서관 이용 교육 등이 포함

된다. ‘대학-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하위 범주

는 도서관 및 대학 기관과의 소통 방식에서 도

출된 특징 및 요인들을 포함한다. ‘차이(gap)' 

상위 범주에는 개인의 인식, 태도, 유용성 인지 

등을 ‘개인 차원' 하위 범주로 포함하였다. ‘도움

(help)' 상위 범주는 과제 수행 및 정보탐색의 결

과(outcome)를 위한 도움을 구하는 행동과 대

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4.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탐색은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후로 대학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특히 도서관 이미지와 원문 접근 서비스에 대

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런 인식의 기

저에 있는 경험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1) 대학도서관의 차이점 인식과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대학생들이 정보탐색에서 인지적 장벽을 느

끼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많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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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범주 범주 코드

차이(gap)

대학생의 인식

대학도서관의 차이점 인식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유용성을 인지하지 못함

유용성 인지

디지털도서관 인지

도서관과 인터넷 별개로 인식

개인의 경험

대학도서관 이용(현재)

대학 이전 검색 경험

대학 이전 도서관에 대한 경험

정보 니즈

개인의 태도

정보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정보에 대한 적극적 태도

신입생의 정서

상황(Situation)

교육 환경 

대학 수업에서 정보제공

대학 수업의 요구수준

대학 수업 과제탐색 안내 없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도서관 이용교육 없음

정보의 우연한 발견

대학-학생 커뮤니케이션

대학생활 정보 확인 주기

대학 이메일에 대한 반응

에브리타임, SNS 활용

도서관 홍보

도움(help)

도움을 구함

교수에게 도움 요청

가족의 도움

친구의 도움

도움의 효과성

도움에 대한 태도
도움에 대한 부정적 정서

혼자 해결하는 이유

커뮤니티
대학커뮤니티

기숙사 커뮤니티

<표 5> 의미형성 접근법을 적용한 범주와 코드 

생들이 대학도서관과 기존에 이용하던 도서관

의 차이를 건물 크기, 시설 규모, 장서 규모 등 

물리적 측면에서만 비교하고 인식했다. 대부분 

도서관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만 인식하여 

대학도서관의 정보원에 대해 언급하거나 서비

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면담자] 그럼 대학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을 했

을 때 고등학교 때 도서관하고 대학도서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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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이렇게 느낀 게 뭐가 있었나요?

[피면담자13] 좀 전공 관련 서적이 좀 많았던 

것...조용했던 거.... 11:21 ¶ 81 - 85 in 13_사립

_I_3학년

또한, 대학생들은 도서관과 인터넷을 별개의 

정보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서관

을 책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인터넷 자원과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러

한 인식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논문을 

검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과제 수행에 인터넷과 다양한 정

보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제 해

결에 도움이 되는 원문 정보의 접근 방법이 필

요하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면담자16] 온라인 검색으로 뭔가가 제대로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주로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중략) 혹시 온라인에 없는 자료

가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선책 정도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14:35 ¶ 127 - 129 in 16_사립_J_4학년

[피면담자03] 대학 와서 사실 달라진 거는 크게 

없고 여전히 자료는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에게 도서관은 그냥 먼저 

책을 주로 읽는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10:20 

¶ 54 - 55 in 03_사립_C_4학년

2)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과 대학 이전의 

도서관 및 정보검색의 경험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이용 실태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이용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 대다수 

대학생의 대학도서관 이용 경험은 피상적이며 

이용 빈도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수

의 지침을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필요한 자료 검색만 한 다음 바로 접속을 

닫았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알고는 있지만, 검

색 이외 다른 기능은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인식에 영향을 미쳐, 도

서관 이용에 대한 인지적 장벽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한다. 

[피면담자10] (온라인으로) 자료 찾는 거 말고 

만약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이 있으면 도

서관 가서 읽어보는 식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5:36 ¶ 209 - 210 in 10_사립E_3학년

대학 이전의 도서관 이용 경험은 주로 학교 

독서실이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그들이 경험했던 도서관은 공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었다.

[피면담자13] 학교 도서관을 주로 활용했고, 그

때는 학교에 학교 도서관에 이전 연도에 시험지

들이 모여져 있어서, 공부할 때 주로 갔었던 것 

같아요. 11:20 ¶ 80 in 13_사립_I_3학년

일부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대비하

여 체계적인 논술 자료 검색 및 논문 활용 방법

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었고, 특정 학

생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교육이었다. 



86  정보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2024

[피면담자02] 저는 고등학교 때도 받은 적이 있

는데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를 나왔는데 사립고에

서 전교 일정 등수까지 하는 수업이 따로 있었어

요. 거기서 친구들 자소서 같은 거 쓰게 해주려고 

뭐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논문

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 처음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2:5 ¶ 11 in 02_사립_B_4학년

참여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 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와 같은 정보검색 방법과 기술을 

사용해 왔다고 응답했다. 여러 대학생들은 대

학 입학 전 탐구학습 등을 통해 과제 수행을 위

한 검색 경험을 쌓았으며, 이미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검색엔진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기초적인 검색기술이 부족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보검색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기초적인 탐색 정보원, 원문 

이용에 대한 이해, 키워드 사용법과 같은 기초

적인 부분에서 대학생 간 역량 격차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3) 정보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태도

정보탐색에 대한 태도는 정보탐색 행동에 영

향을 미쳤다. 정보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가진 

학생과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역량도 

차이를 보였다. 정보에 대한 동기와 목표가 뚜

렷한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 교육을 찾아서 수

강하고, 정보검색 기술이나 방법에 관심을 보

였다. 

[피면담자15] 어...근데 이제 온라인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신입생 대학생이 알고 있으면 

좋을 꿀팁 이런 것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

서 이런 데서 검색하면 좋고 이런 데에서 자료 

얻으면 좋다 이런 게시글은 많이 봤었습니다.

정보탐색에 소극적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검색 기술과 정보탐색 역량이 부족했으며, 자

신의 부족함을 관심이 없어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소극적 태도에 대한 자신의 정

당성을 표현하는 언급을 하였다. 실제 검색 기

술이 부족하고 필터링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

문에 너무 많은 자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

는 상태였다. 

[피면담자14] 뭔가...그러니까 확실히 일이 주어

지지 않으면...뭔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워낙 

자료도...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료도 방대하

다 보니까...

[면담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해 주시면?

[피면담자14]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할 것 같습니

다. (끄덕끄덕, 웃으며 공감) 12:44 ¶ 191 - 193 

in 14_사립_A_3학년

본인이 신입생 때 공부와 관련된 정보는 관

심을 두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 신입생의 정서

가 정보에 대한 전달에 장애가 되었다고 인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에게 유용

성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가 전

달되더라도 의미 전달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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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환경적 요인

대학생의 과제탐색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수업과 교수자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정보원, 장서 등도 과제 수행

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

서는 수업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 내용, 수

업 및 과제의 난이도,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참

여 및 정보 접근 여부, 우연한 정보 발견 등 다

양한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1) 수업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제의 수준

대부분의 학생은 과제 수행 시 교수나 조교

로부터 자료 검색 및 인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대체로 간단한 수준에 그쳤다. 대다

수 학생은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법 등 피상적

인 안내만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업에서 

안내받은 내용대로 검색은 했지만, 정작 도서

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알지 못

하였다. 

[피면담자14] 이제 어떤 경우에 (원문이) 안 

열리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 안 열리

는 자료가 있을 때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면 간혹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2:10 ¶ 28 

- 29 in 14_사립_A_3학년

[피면담자21] 네 그냥 알아서 자료를 찾아서 관련 

글을 작성하여라...이런 식으로 과제가 자주 나왔

었어요. 21:4 ¶ 10 - 12 in 21_사립_N_2학년

대부분의 참여 대학생은 수업에서 제공되는 

교수의 지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지침 이상의 탐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추가 정

보원을 탐색하는 노력은 과제의 성격상 일반적

인 조사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났다. 수업 간 교육 내용의 편차도 존재했

다. 예컨대, 글쓰기 수업 중 일부에서는 인용에 

대한 엄격한 지침과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했으

나, 이는 국어국문학과 전공 학생들의 소수 사

례에 국한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원 활용 및 검색 기술을 제대로 익

힐 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수업에서 정

보원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2)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이용 교육과 

도서관 홍보에 대한 인지

대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대학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참

여자들은 교육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답

변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

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교육 내용이 본인에

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여를 꺼렸다고 밝혔다. 

[피면담자21] 도서관 이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완전 관련 책을 찾는 방법까지만 하고 정확

한 자료 조사에 대한 방법은 따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중략)...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들었

었는데 진짜 도서관... 컴퓨터 이용 방법 정도까지

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1:16 ¶ 40 - 43 in 

21_사립_N_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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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교육에 참여했던 인터뷰 참여자

들도 여전히 디지털 원문 정보과 도서관 서비

스의 유용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도

서 대출과 출입 시간, 학습공간 서비스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긍

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거나 교육이 효과적이었

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4.4.3 대학-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사전 설문 결과, 대학생들은 정보검색 시작 

사이트로 주로 구글을 이용했으며, 대학과의 소

통 채널로는 SNS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리타임 등의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

생도 약 5명 있었다. 

1) 대학생활의 정보 이용 방식과 정보 확인 

주기

학생들은 대학 생활 정보를 얻는 주된 방식

으로 공식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SNS를 이용

하는 것을 선호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정보

이용 방법이 편리하고 부담 없다고 느꼈다. 대

다수 학생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주 2

회 정도 확인했고, 수강 등록이나 장학금 신청

과 같이 꼭 필요한 때만 확인한다는 답변이 많

았다.

[피면담자20] 근데 그렇게 자주 확인하지 않습

니다. 학기 시작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휴학이나 복학이라든지 이런 

좀 중요한 결재 같은 걸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개강하기 전에 꼭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게시판을 많이 이용해

서 공문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20:33 ¶ 179 

- 184 in 20_사립_M_2학년

2) 대학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에 대한 반응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은 자

신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무시하고 있었으며, 귀찮을 정

도로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피면담자22] 제목만 보고 이제 관심 없다 하는 

건 안 보고 관심 있다 하는 것만 들여다보는 편이

에요. 22:43 ¶ 229 - 231 in 22_사립_A_1학년

[피면담자07] 내가 굳이 이게 내 사실 전문 분야

나 내 1순위 관심 대상이 아닌데 내가 이런 것까지 

굳이 시간을 내서 들어야 할까라는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1:43 ¶ 159 in 07_사립_A_2학년

도서관 안내 메일이나 홍보물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이나 관심도 매우 저조했다. 많은 학생

이 홍보 메일을 열람하지 않거나, 관심 없음을 

이유로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며 회피하는 경향

을 보였다. 대학과 학생 간의 소통 부재는 대학

이 제공하는 중요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저

해할 가능성이 높다.

4.4.4 도움의 대상과 태도

어려움에서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움은 문제 해결의 

다리(bridge)가 되어 원하는 결과(outcome)로 

이어질 수 있다(Dervin, 1999). 본 연구에서는 

교수, 가족, 친구, 선배 등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

과 도움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도움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도움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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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결하려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1) 도움의 대상

대학생들은 정보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으면 주로 친구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가 많았다. 반면, 선배의 도움은 유용하게 여기

는 사례가 있었다.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정적인 과거 경험으로 인해 교수와의 소통을 

꺼리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족의 도움

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

었다.

[피면담자21]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혼자보다 

둘 이상 이렇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 막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한두 개는 더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1:34 ¶ 122 - 125 in 21_사립_N_2학년

정보탐색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은 주로 선배

들로부터 얻었다. 그 도움은 직접적인 요청보

다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

거나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정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면담자17] 그거는 이제 선배한테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 원래 그 사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2학년 때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DBpia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주로 선배들 통해

서 이렇게 막 형들이 사용하는 거 보고 저도 사용

한 것 같아요. 4:8 ¶ 14 - 17 in 09_사립_C_3학년

2) 혼자 해결하는 이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부

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들은 도

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

내는 것을 꺼리거나,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닐

까?’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과신이나 도움의 효과가 없을 것

이라는 생각과 주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상

황일 것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피면담자21] 네~ (공감 웃음) 근데 약간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은...고등학교 때도 약간 

제가 좀 선생님들을 좀 어려워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약간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

면 너무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없지 않을까 싶어

서...혼자 하는 것 (같아요) 21:37 ¶ 128 - 133 

in 21_사립_N_2학년

[피면담자18] 어쨌든 제가 물어볼 곳이 저랑 대

학생일 텐데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들일 텐데 저

랑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그렇게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문

을 찾거나 이런 두 방식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물어보지 않고 혼자 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7:33 ¶ 134 - 135 in 18_사립_B_3학년

3) 도움에 대한 부정적 정서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했을 때 적절

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부정적 정서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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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피면담자18] 그냥 메시지로만 저도 했던 게 되

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중략)...제가 메시

지를 드렸을 때 교수님들이 바로 답장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

시고 가서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도 하셔야 되니

까 그리고 뭔가 저의 의도보다는 좀 덜 간절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17:36 ¶ 147 - 149 

in 18_사립_B_3학년

도움을 구하지 않는 대학생은 혼자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며, 이는 종종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어진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

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도움의 효과성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이다.

4.4.5 인지적 장벽 영향요인 탐색

의미형성 접근법을 토대로 코딩된 자료를 분

석하여 대학생들의 과제 수행 중 정보탐색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장벽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인지적 장벽은 개인적 요인, 환경

적 요인, 그리고 도움 요청 태도 및 정서적 요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학생들의 정보 

인식 수준 차이, 개인적 경험 및 교육 수준, 정

보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 장벽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자원

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보탐색 기

술 부족과 피상적인 도서관 이용 경험이 이러

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보탐색에 소극

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환경적 요인으로는 수업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 교육환경과 도서관 서비스 간의 

단절, 대학과 학생 간의 소통 부족이 인지적 장

벽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업에서 

정보원, 탐색 방법, 인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도서관의 디

지털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학도서관에

서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간과되는 현상이 

인지적 장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도움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요인 또한 

인지적 장벽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많

은 학생들이 정보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친구

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수에게 질문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이나 부정

적인 과거 경험으로 인해 꺼리는 경향이 있었

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혼자 해결

하려는 생각,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르는 것, 도움

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

한 부정적인 정서는 인지적 장벽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논의 및 시사점

인지적 장벽은 과제 해결에 있어 개인의 상

황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학도서

관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대학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재학 중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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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대학생

의 인지적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의 경험, 태도, 인식뿐 아니라 수업, 정보 제공,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 등 환경적 요소도 포함

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도움 요청에 대한 소극

적인 태도는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인지적 장

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인지적 장벽은 

개인적 문제일 수 있지만, 환경적 요인들은 상

호작용을 통해 장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5.1 인지적 장벽을 경험하는 개인

인지적 장벽에 직면한 대학생 상당수가 정보

탐색 역량이 부족했다. 분석 결과, 이는 기본적

인 정보원의 부족, 정보탐색 기술의 미숙, 그리

고 관련 정보에 대한 무지가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였다. 의미형성 접근방식을 통해 대학생

들의 맥락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수업에서 정

보탐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받지 못하

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과제의 목적이나 특성

에 따라 정보원이나 검색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인 검색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

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를 인식

하고 자신의 정보탐색 기술 및 역량 부족을 인

지하더라도,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태도

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심

리, 정보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과신, 그리

고 검색엔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 외에 도서관 이용이나 대학 내의 친구, 선

배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 습득 기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2 인지적 장벽 해결의 어려움

무지와 선입견과 같은 인지적 장벽은 개인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속될 수 있

다. 이는 도움이나 계기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

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대

한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디지털 도서관의 존

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대학생에게 이러한 

이미지나 선입견은 학술 전자정보원 이용의 인

지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대학생들이 인터넷과 도서관을 별개로 

인식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학 입학 전후의 도

서관 경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학생은 전

체의 18%(4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학생

은 대학도서관을 단순히 ‘책이 있는 곳’으로 인

식하고, 자신의 과제와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자원을 연결짓지 못했다.

정보탐색 역량이 부족한 대학생은 도서관 서

비스와 기능에 무관심했으며, 그 유용성을 인

지하지 못하는 단절 상태를 보였다. Matusiak 

(2012)은 도서관 시스템의 이용자 친화성 부족

이 디지털도서관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한 바 있다. 김양우(2006)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하게,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어려운 

용어는 학생들이 정보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판

단하게 만들어 도서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정보탐색 역

량이 부족한 대학생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

력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거나 아는 정보만 이

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였다. 대학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이 부족하

고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면, 도서관 홈페이지 

및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어지고 

이를 활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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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대학도서관 서비스 간의 단절은 구조적

으로 지속되며, 대학생의 과제 정보탐색 과정

에 인지적 장벽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4.5.3 인지적 장벽 해결을 위한 개입과 유용성 

인지의 역할

정보원에 대한 무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

다. 특히 유료자원이나 접근방식을 모르는 상

태에서는 도움이 없으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다. 과제 정보탐색은 대학생들이 일상적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정보탐색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거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한 것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연구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의 인지적 

장벽을 확인하고, 개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을 때 해당 대학생들은 즉각적으로 유용

성을 인지하고,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자각하

였다. 이러한 개입을 통한 유용성 인지가 개인

의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개

입은 문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거

나 대면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제공되는 도서관 이용 교육의 내용과 전략을 

유용성을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제와 관련된 대학도서관의 의

미를 연결할 수 있는 계기와 도서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수업에서의 대면 교육은 가장 전통적이고 확

실한 방법이지만, 대학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지원에 한계가 있다. 대학도서관 차원보다는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기관에서 과제 수행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시도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대학도서관은 이미 수행되는 다양한 과제에 대

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각 과제에 필

요한 정보원과 적절한 원문 정보원을 개별 사

례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도 유용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학생회

를 통해 접점을 늘리거나, 재미와 즐거움을 통

한 방식으로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

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회와 연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제한된 시간의 짧은 정보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도서관과 구체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의미

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신입생들에게 각

인할 수 있도록 유용성 인지를 중심으로 메시

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Kuhlthau(1991)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의미를 구성한다고 했다. 대학

생들에게 유용성 인지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서

비스와 정보원 활용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생들이 동기를 갖고 과제

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4.5.4 인지적 장벽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참여 대학생의 대학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대학 서비스 관련 이메일조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대학생의 인지적 장벽에 관한 연구  93

차 효용성이 낮다고 평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

를 보였다. 이는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홍보 또

는 메시지가 의도한 만큼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은 에브리타

임이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같은 SNS 정보

는 자신들의 특정 그룹이나 관심사에 부합한다

고 인식하여 자주 확인하지만, 대학에서 제공

하는 대부분 이메일 정보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관심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정보라도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새

로운 정보 또는 무관심한 분야의 정보는 제대

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

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관심과 의미의 연결에 

기반하지 않으면 무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통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과제 정보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인지적 장벽

은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특정 세대나 디

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이 

정보탐색 역량이 이전 세대보다 우월하다고 단

정 지을 수 없었다. 풍부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다양한 무료 교육프로그

램 접근이 가능한 환경에 상관없이 개인이 경험

하는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개인의 목표, 동기, 

관심, 유용성 인지, 무지,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

한 요인에 의해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인지적 장벽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디지털 자료와 인터넷 자

료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해결을 위

해, 대학도서관 서비스 전략을 대학생 커뮤니

티와의 연계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

학도서관은 수업 및 대학생 커뮤니티와의 소통

을 통해 접점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및 소통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과제 정보탐색 인지적 장벽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용성 인지를 통

한 디지털도서관 활용도 향상이다. 대학도서관

은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유용성 인지를 중심으

로 서비스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인지적 장벽과 정보 리터러

시 역량 격차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업 연계 

과정은 필수적이며, 인지적 장벽을 겪는 대학

생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정보탐색 기술도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닌, 

충분한 훈련과 연습을 통한 소양 교육으로 제

공되어야 교육 참여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정보탐색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태도 

함양을 위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대학 이전

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탐구학습 과정에서 정보검색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수요를 감안하여 리터러

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제형 탐구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정

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면 대

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한 협력 방안도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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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벽은 무지, 유용성 인식 부족, 부족한 검색 

기술, 주제 지식 부족, 언어 장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지'는 정보원에 대한 이해 부족, 정

보 환경의 통합적 이해 부족,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지 못

하는 점을 포함한다. 부족한 검색 기술은 키워

드 조합 능력 부족, 검색 결과 필터링 지식 부

족, 그리고 관련 검색 기술 정보 부족으로 나타

났다. ‘유용성 인식 부족'은 대학도서관의 디지

털 도서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터

넷과 도서관을 별개의 정보 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

로는 대학생의 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 개인의 

과거 경험 및 교육 수준, 정보탐색에 대한 소극

적인 태도 등이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도서관

의 유용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 부족 또는 학습 경험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디지

털 자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인지적 장벽과 밀

접한 관련이 있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도

서관과 이전에 이용했던 도서관의 차이를 물리

적 측면에서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

서관과 인터넷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보탐색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인지적 장벽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개

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학 수업을 포함한 교육

환경과 대학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들 수 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부족한 반면, 이를 보완하는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하였다. 도서관 서비스와의 단절 또한 환

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서관 서비스에 대

한 무지는 디지털도서관 활용에 장벽이 되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디지털도서관

의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했음을 시사

한다. 대학과 학생 간의 소통 부재는 정보탐색 

과정에서 인지적 장벽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인지적 장벽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단

순한 사이트 검색이나 몇 가지 키워드 사용만으

로는 학습과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

다. 가치 있는 정보의 생성 및 전달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학술 정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학의 정보 리터

러시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보탐색 역량

의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하고, 유용성 인지를 

높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보탐색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인지적 장벽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

을 제공한다.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대학생이 

정보의 유용성을 개인적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

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과제 수행 및 학습 전

반에 걸쳐 대학생이 인지적 장벽을 겪지 않도

록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정보탐

색 과정에서 인지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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